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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법적 분쟁에 휘말린 신안산선 전철 사업”보도 관련

□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민간

투자법 상 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

하고, 독립적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

하게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은 2017.12.12.일 고시된 민간투자시설사업

기본계획(RFP)에 따라, 지난 1.26일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마감한 

결과 2개 컨소시엄*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.

* (가칭)넥스트레인(주) : 포스코, 롯데 등(50%), KB, 농협, 우리, 신한은행(50%)
* (가칭)신안산선(주) : 농협생명(14.5%), KB증권(28.4%), 하나금융투자(27.3%), 한화손보(14.5%),

신한생명(14.5%) 등

ㅇ 1.25일 교통연구원이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(Pool)을 공개하여, 사

업신청자가 평가위원에 대한 제척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

으나, 양 컨소시엄 모두 제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, 1.29일 

양 사업신청자 동의․확인 하에 평가위원 풀이 확정되었습니다.

ㅇ 1.29일 교통연구원에서 양 사업신청자 및 국토교통부 감사실 입회

하에 평가위원(6인) 추첨 및 선정이 이루어졌고, 이에 대해서도

양 사업신청자가 평가위원 선정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

확인하였습니다.



□ 1.30일 1차(PQ)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제출서류심사, 출자자 구성,

설계능력, 시공능력, 재무능력 등을 평가하였고, (가칭)신안산선

(주)는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에서 일부 불만족 판정을 받아 

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.

* ①제출서류 중 법인인감증명서 및 출자자 주주현황이 고시일 이전 발행,

②재무능력 중 자기자본 조달능력 확인을 위한 추가투자확약서 내용 부족

③설계능력 불만족(실시설계용역수행실적이 충족되지 않음)

ㅇ 따라서, 졸속 심사 또는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기사 내용은 

사실과 다르며, 평가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(RFP)에 따라 

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참고(시설사업기본계획 관련 내용)

(P81) “각종 증명서는 본 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행된 것만 유효함”

(P71) “1단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, 제출은 하였

으나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흠결이 있는 경

우 서류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은 인정되지 않음.”

< 보도내용 (2. 13, 경향신문) >

◈ 법적 분쟁에 휘말린 신안산선 전철 사업

ㅇ 3조원대 민자국책사업 탈락 업체 “특혜 의혹”, 추진 중단 가처분 신청

- 법적 효력과 상관없는 인감증명서 발행일을 문제삼아 입찰자격 박탈

- “인감증명서 보완제출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무시

- NH생명 컨소시엄이 사전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포스코건설 자문경력이 있는
ㄱ변호사를 자격심사 위원에 포함  

 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민자철도팀 염광은 사무관(☎ 044-201-340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